
양·계·메·모

◎전국양계인대회가 7년만에 충북 괴산소재 화양계곡 화양청소년
수련관에서개최된다. 최근 FTA, 고병원성AI 등으로 어려움을겪
고있는양계업계에새로운전기를마련하기위해개최되는이번
양계인대회에 많은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양계인들의 역량을 모
아주었으면한다. 

◎ 최근 중국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
되는 등 HPAI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
부도 11월 AI 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10월을 농가 홍보기간으로
선정, AI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회
에서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10월부터 AI 예방대
책본부를 마련하고‘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HPAI가 농장에 침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양계인스스로노력해야하는것을잊어선안된다.

◎ 계란 자조금 사업이 한창이다. 이미 9월부터 라디오를 통해 계란
의 우수성을 홍보하는가 하면, 박람회 등에서 시식행사 등을 통
해 계란소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가까운 일본은 자
조금제도는 없지만 생산자들이 모은 돈으로 미국의 저명한 박사
를초청해 지난 2005년부터‘콜레스테롤에 대한잘못된 인식’을
의사, 양사를 중심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1인당 330개
의 계란을섭취하고있지만이러한활동으로인해소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무자조금 사업이 정착되어
계란소비를높일수있기를바란다.

◎ 토종닭 사육이 증가하면서 토종닭 업계에서도 지난달 수십만수
의 닭을 매몰하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 토종닭 산
업에대한심포지움이개최되는등관심들이집중되고있지만아
직도토종닭과재래닭에대한개념이정립되지않아산업에혼란
을 주고 있다. 토종닭과 재래닭에 대한 개념정립은 물론 철저한
종계등록을 통해 불법 종계를 척결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국내재래닭에대한연구와보존사업도국가에서앞장
서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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